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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오운 사무총장(이하 총장) : 평생 정치

를 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.

권오을 최고위원(이하 최고위원) : 

총장 : 위원장님이 꿈꾸는 세상은 서민이 

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하고 국민이 공평하게 

행복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.

최고위원 : 

총장 :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도백

으로서 활동하셔야 하는데, 안동 도청시대

를 맞아 도정(道政)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

계시는지요.

최고위원 : 

<안동! 한국정신문화의 수도>

총장 : 최고위원님은 고려대 정치학회장, 

국회의원 3선,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시는 

등 국가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는데 

도정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.

최고위원 :

총장 :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

알려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안동을 본관으

로 하는 안동권씨가 가장 중시해야할 가치

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.

최고위원 : 

총장 :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고, 지방

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에 

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.

최고위원 : 

총장 : 최고위원님은 편하게 전화하고 함

께 소주한잔 할 수 있는 소통되는 서민국회

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치에 있어서 

소통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소통해 오셨

는지요.

최고위원 : 

총장 : 최고위원님 좌우명은 어떤 것인지요.

총장  :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.

최고위원 : 

총장 :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

립니다.

최고위원 : 

권오을이 꿈꾸는 세상
서민이 따뜻하고, 부자가 떳떳하고, 국민이 행복한 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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